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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불참 vs 6人 2PM 참석' 드림콘서트 엇갈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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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형우 기자]동방신기와 2PM이 드림콘서트 참여를 두고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멤버 3

인과 소속사와의 마찰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는 2009 드림콘서트 불참을 결정지었다. 이에 반

해 재범의 탈퇴와 미국행으로 홍역을 치룬 2PM은 6인조로 콘서트에 오른다. 드림콘서트 측은

29일 뉴스엔과 전화통화르 통해 "동방신기는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2PM은 6명이

무대에 오르기도 결정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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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와 2PM의 드림콘서트 참여 여부는 가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동방

신기, 2PM 모두 국내 톱 아이돌 그룹인데다 여러 악재로 곤욕을 치루고 있어 이번 콘서트 참여

가 어려웠기 때문.

두 그룹의 참석 여부가 엇갈리면서 팬들의 반응 역시 상반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동방신기

팬들은 동방신기의 드림콘서트 참여를 간절히 원해왔기 때문. 팬들은 동방신기의 활동을 두고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압박하기도 했다.

2PM 팬들은 6인조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부 팬들이 이미 재범의 탈퇴철회

요구를 내세우며 6인조 2PM 활동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드림콘서트에 따른 팬들의 반

응이 향후 2PM과 재범의 복귀수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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